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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희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고성 역사의 가장 빛나는 순간인 

당항포대첩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흔들리는 역사적 정체성을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두 차례에 걸쳐 

왜선 57척을 모조리 수장시킨 당항포대첩은, 

이순신 장군의 주도면밀한 전략이 돋보이는 

독보적인 승전지이자

우리 고성군민의 자부심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위대한 승리의 날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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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에게, 그리고 행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당항포대첩일이 언제입니까?"라고 묻는다면 

명확히 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통영의 한산대첩이나 해남의 명량대첩이 

역사적 시기에 맞춰 축제를 열고 

그 정통성을 브랜드화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 고성의 현실은 실로 뼈아픈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당항포대첩의 1차 승전일은 

1592년 음력 6월 5일, 

양력으로 환산하면 7월 13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당항포대첩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집행부에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당항포대첩 첫 승전 기념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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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3일'을 중심으로 

행사 개최 시기의 역사적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무더위나 장마 등 현실적인 여건상, 

기념일 당일에 대규모 축제를 여는 것이 

어렵다는 점은 본 의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기상 상황이나 주말을 고려해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까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부터 

축제 시기를 4~5월로 변경한 것은 

유연함을 넘어선 것입니다. 

물론 양력 4월 23일 경인 

2차 당항포대첩 승전일도 

소중한 역사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항포대첩'이라 칭하며 

수십 년간 군민의 자부심으로 기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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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구국의 첫 승전일은 엄연히 7월 13일입니다. 

행사의 편의성을 이유로 

가장 상징적인 1차 승전일을 뒤로하고, 

축제하기 좋은 봄날을 찾아 

2차 승전일에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명백한 주객전도입니다.

적어도 '7월은 당항포대첩의 달'이라는 

인식이 가능하도록, 

7월 13일을 기점으로 

전후 가까운 시일 내에 행사를 치르는 

원칙만큼은 지켜져야 합니다.

둘째, 승전의 서사가 담긴 

역사 콘텐츠에 집중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축제에는 승전기념 대동마당, 

병영 체험, 역사 토크 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소중한 개별 콘텐츠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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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들이 이순신 장군의 승리를 

하나의 완결된 스토리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당항포에 가면 승전의 역사가 보인다'는 

말이 나오도록 역사 콘텐츠가 

축제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방식으로는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없습니다.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스토리텔링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실감형 콘텐츠를 개발해야 합니다.

기념일이 되면 학생들이 놀이와 체험을 통해 

"7월 13일은 우리 고성이 승리한 날"임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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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방식을 혁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브랜딩의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날짜가 고정되어야 전국의 관광객들이 

그 시기를 기억하고 찾아옵니다.

집행부는 즉시 승전 기념일 지정과 

운영 계획 수립에 착수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7월 13일이 고성군민의 긍지가 되는 그날까지 

본 의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